
 

 

 

英조각가 데이비드 내쉬 "내 작업, 나무 향한 헌신이자 열정" 
 

국제갤러리서 두번째 내한 개인전..참나무 코르코나무등 시간의 변화로 만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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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현존하는대표적인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가 영국에서 내한 국제갤러리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현주기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너도밤나무, 삼나무, 주목, 호랑가시나무…. 제가 재료로 

사용하는 나무는 매우 다양하지요. 저는 이런 나무가 이끌어주는 대로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균열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휘었으면 그 변형대로 나무의 성격을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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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갑니다."  

 

 영국 조각가 데이비드 내쉬(69)는 기후나 질병에 쓰러진 나무를 재료로 쓰는 조각가다.  

 

나무를 오랜 시간 내부에서 건조했다가 그 특성을 살려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작품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세기 현존하는 대표적인 조각라는 타이틀이 붙은 내쉬는 

영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그의 작품 정사각형, 구, 

피라미드는 2000 년 영국시민을 대표하는 챈트리 유산으로 소장되었으며 2004 년 

예술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 4 등 훈장을 받은 '영국 국민작가'다. 

 

 

[국제갤러리 데이비드 내쉬 개인전 전경]  

16 일 영국에서 내한해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 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데이비드 

내쉬 자신의 작품의 재료와 종류 특성에 대해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했다. 한국에선 

2007 년 국제갤러리에서 전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나무 껍질을 벗기면 사람피부같은 속살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색에서 점점 

황갈색으로 변하고 더 방치하면 회색으로 변한다며 그 변화를 담은 그림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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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마다 성격도 다르고 감정도 달라 가로로 잘 잘라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세로로 더 잘 쪼개지는 나무도 있다"는 그는 "작품활동 초기에는 가공된 나무를 

재료로 사용했지만 '진짜 나무'를 알고 나니 인위적 형태 없이 있는 대로의 나무를 

표현하게 됐다"고 한다.英  

 

 작가는 자신의 작품활동을 "나무를 향한 헌신이자 열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나무가 

"생명에 대한 진리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오랜시간 나무와 함께 하며 나뭇결의 다양한 밀도와 나이테 등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며 

'시간에 대한 감각'을 깨달은 그는   "나무의 수명주기는 인간의 수명주기를 닮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장하고 호흡하며 계절들을 지나며 깨어있거나 잠을 잔다"며 "나무들은 

자신들의 형태를 통해 시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했다.  

 

  가공되지 않은 나무재료의 아름다움과,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전시다. 내년 

1 월 25 일까지 이어진다. (02)735-8449  

 

[대이비드 내쉬가 코르코 껍질을 벗기면 나오는 나무의 속살과 시간에 따라 변화는 색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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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데이비드 내쉬 개인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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